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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간행 

뺷類合 LUIHŎ뺸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볼트 간행 뺷類合 LUIHŎ뺸는 독일 출신 네덜란드 의사인 지볼트가 

1838년 네덜란드 레이던(Leiden)에서 출간한 뺷類合 LUIHŎ뺸의 초판본이다. 이 문헌은 현재 국내

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레이던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다. 

고찰 대상인 국립국어원 소장본은 원소장자 라이먼(Benjamin Smith Lyman, 1835-1920)이 1874년 

11월 29일 일본 에도(동경)에서 입수한 것으로 라이먼 사후에 라이먼의 상속인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포브스 도서관(Forbes Library)에 기증(1921년 11월 30일 등록)한 라이먼 소장품의 하나

였다가, 2007년 1월 국립국어원이 이를 구입하여 현재 소장하고 있다.  

감색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크기는 표지는 가로 29.65㎝, 세로 37.35㎝이고, 속지는 가로 29㎝, 

세로 36.75㎝이다. 분량은 42쪽이다. 종이가 좀 산화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물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의 구성은 ‘표제지 + 간지(1장 2면) + 유합 원문 전사(10면, 쪽 번호 1-10, 1512자) + 간지(1장 

2면) + 부록(APPENDIX)[8면, 쪽 번호 1-8, 455자(또는 단어나 구), 참고 문헌 + A. 시조(조선가) 

1수 + B. 한시 1(天地之間海爲大……) + C. 한시 2(三國旣會此房中……)] + 독역 유합(LUIHŎ) 

(20면)’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유합․부록 등은 석인 평판 인쇄이고, 독일어 번역 부분은 활판 인쇄이다. 한글, 한자,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이 논문은 2008년 1월 17일(목)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어사학회 2007년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지볼트판 <類合>에 대하여)을 깁고 더한 것이다. 도움 

말씀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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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 들어 간 원문을 전사한 부분인 유합․부록 등을 석인 평판 인쇄한 것은 간행자가 한글, 

한자, 가나 문자의 자형을 최대한 모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한글 등 문자를 활판 인쇄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도 추정

해 볼 수 있다. 

석인 간행을 위한 정서는 지볼트의 중국인 비서 郭成章(Ko Tsching Dschang)이 한 것인데 

오류가 적지 않다. 뺷類合 LUIHŎ뺸의 ‘유합’ 원문 전사 부분 오류 중에는 모본의 오기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 오자나 한자 자형에서 야동신판본 뺷類合뺸과만 일치하여 

뺷類合 LUIHŎ뺸의 모본이 야동신판본계 뺷類合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뺷類合 LUIHŎ뺸의 ‘유합’은 1512자본으로 1면 10行이며, 1行 16자, 총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느 조선 간행본과는 달리 한자 오른편에 한자 새김을, 한자 왼편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몇몇 한자는 새김을 달지 않은 것도 있으며, 연달아 나오는 두 한자의 새김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새김을 한 번만 달거나 ‘同’자로 표기하고 있다. 군데군데 ‘ㆁ’(옛이응)을 쓰고 있으나, 이는 

‘ㅇ’과 다르지 않다. 합부선은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은 것으로 보인다.

뺷類合 LUIHŎ뺸는 당시 조선의 유합을 외국인이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19세기 초 한

국어 학습 자료요, 한자 학습 자료이며, 우리에게는 한자 새김(훈)과 한자음, 국어 어휘 등 당시 

국어 양상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족한 국어사 자료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할 것이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모본과 대조 

고찰하여 뺷類合 LUIHŎ뺸의 오자를 살피면 간행 당시 외국인의 한글 글꼴의 인식력과 정서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오자를 통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오독하게 되는 글꼴의 

잘못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볼트가 1838년 간행한 뺷類合 LUIHŎ뺸는 1852년판 뺷NIPPON뺸에 실린 합책 이전의 분책본 

‘뺷類合 LUIHŎ뺸’의 실물이 드러났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 서구에서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서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으며, 부록에 실린 독역 유합 ‘LUIHŎ’는 19세기 

독일어 어휘 자료 및 독일어 어휘사 자료로, 일본어 훈과 음 등은 19세기 일본어 학습 자료 및 

일본어사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要語: 지볼트간본 유합(뺷類合 LUIHŎ뺸), 지볼트, 국어사, 새김(훈, 자석), 한자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idely introduce Siebold version of the Yuhap (類合 

LUIHŎ), one of the Saegim (새김) materials of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Another 

purpose is to examine several features such as bibliographical forms and writings and 

spellings appearing in this literature.

This Siebold version of the Yuhap was published by 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 

1866) in Leiden, the Netherlands in 1838. 

This literature is now own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the 

University of Leiden, etc. The NIKL version is a hard covered book, 29.65 cm in width and 

37.35 cm in height. That book has total 42 pages. Some part of its papers is slightly oxidized 

and it has a little bit of water beneath, but is preserved in good condition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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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obtained by Benjamin Smith Lyman (1835-1920) on November 29, 1874 in 

Tokyo, Japan. After the death of him, the book was donated to the Northampton Forbes 

Library in Massachusetts, USA by his heir. Now it is in the possession of the NIKL.

This literature is consisted of ‘inside title + slip sheet (2 pages) + transcription of Yuhap 

(10 pages, 1512 characters) + slip sheet (2 pages) + appendix [8 pages, 455 words (words 

or phrases), references + A. Sijo (traditional three-verse Korean poem) + B. Sino-Korean 

poem 1 (天地之間海爲大……) C. Sino-Korean poem 2 (三國旣會此房中……)] and a 

German translation of Yuhap (LUIHŎ) (10 pages)’.

The German translation part is printed in a letterpress printing. Parts of the transcription 

of Yuhap and the appendix are printed in lithography. It is because that parts of the 

transcription of Yuhap and the appendix include Korean letters, Chinese characters, and 

Kanas. This literature is transcribed by Ko Tsching Dschang who is Siebold's Chinese 

secretary. There are many errors and misspellings in it. It is significant that some errors 

seem to be copied as they are in the model version. It can be inferred that Siebold version 

and Yadong version are cognate species, because they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in misspellings and the font of Chinese characters particularly.

The Siebold's version is consisted of 1512 characters (16 letters per line, 10 lines 

per page). Unlike the other Joseon versions, it is on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Chinese 

character that Korean letters are place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뺷類合 LUIHŎ뺸 version, published by Siebold in 1838, is 

significant as it reveals the reality of “Yuhap”, a book that was published in the 1852 

edition of NIPPON. It has also great value for being the first book of Korea translated 

in German language in Europe.

Key words: Siebold version (뺷類合 LUIHŎ뺸) of the Yuhap, Philipp Franz von Siebold, 

Korean language history, Saegim (Korean meaning of Chinese written 

characters), Sino-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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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연구는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가 간행한 뺷類合 

LUIHŎ뺸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

기 모습 등의 주요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뺷類合 LUIHŎ뺸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독일어 번역을 곁들여 외국인의 

손으로 출간한 뺷類合뺸으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또 이 자료에 나타

난 문자와 언어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볼트가 출간한 뺷類合 LUIHŎ뺸는 당시 조선의 유합을 외국인이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19세기 초 한국어 학습 자료요, 한자 학습 자료이며, 우리에게는 

한자 새김(훈)과 한자음, 국어 어휘 등 당시 국어 양상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족한 국어사 자료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할 것이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뺷類合 LUIHŎ뺸는 외국인이 

정리한 자료라는 점에서 모본과 대조 고찰하여 오자를 살피면 간행 당시 외국인의 

한글 글꼴의 인식력과 정서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독하게 되는 글꼴의 잘못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처럼 뺷類合 LUIHŎ뺸는 여러 면에서 연구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

는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뺷類合 LUIHŎ뺸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의 주요 특징만을 국립국어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  뺷類合 LUIHŎ뺸의 서지 및 관련 사항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類合’은 독일 출신 네덜란드 의사인 지볼트가 1838년 

네덜란드 레이던(Leiden)에서 출간한 뺷類合 LUIHŎ뺸의 초판본이다.1) 이 문헌은 

 1) 지볼트의 행적에 대해서는 고영근, “지볼트의 한국기술 연구,” 뺷동양학뺸 19(1989)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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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레이던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다. 

고찰 대상인 국립국어원 소장본은 원래 고서점 아트뱅크의 윤형원 대표가 해외

에서 입수한 것을 국립국어원이 구입한 것이다.2) 

장정은 감색 하드커버 양장 장정이다. 책표지의 책등 중간 부위에 금박으로 

“LUI HO _ SIEBOLD”라고 책명과 저자명이 인쇄되어 있으며, 책등 하단에 

흰색으로 “Y67//Sɪ V. 4”라고 필사되어 있다.3) 흰색 글씨는 도서 분류 기호로 

보인다.  크기는 표지가 가로 29.65㎝, 세로 37.35㎝이고, 속지는 가로 29㎝, 세로 

36.75㎝이다. 분량은 42쪽이다.4) 종이가 좀 산화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물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의 구성은 ‘표제지 + 간지(1장 2면) + 유합 원문 전사(10면, 쪽 번호 1-10,5) 

간추려져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독일계 네덜란드인 지볼트는 의사로 네덜란드 동인도회

사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어서 1823년부터 1830년 사이에 일본 나가사키(長崎) 데지마(出

島)에서 근무했다. 주관심 분야는 일본의 문화와 자연이었으나, 조선 문화에 대해서도 주의

를 기울였으며, 1828년에는 조선의 난파 선원 등을 만나 조선에 대한 실상을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지볼트는 5차에 걸쳐 뺷NIPPON뺸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의 

제7부에 이 뺷類合 LUIHŎ뺸가 합본으로 실려 있다.

기타 지볼트에 관한 것은 이 글에서 도움을 얻었다. 

책자에는 간행지가 ‘Lugduni Batavorum’로 되어 있는데, 이는 레이던의 옛 이름이다.

 2) 2006년 4월 11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참조하기를 바람.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마침 필자는 당시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여 ‘유합’의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침 필자가 국립국어원 국어정책진흥본부장 겸 언어정책부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7년 1월 국립국어원이 이 문헌을 구입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필자는 

이 문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3) <사진 1>을 참조하길 바람. 

흰색 글씨와 같은 내용이 뒤표지 안쪽 첨지에도 붉은색으로 적혀 있다.

 4) 이는 국립국어원 소장본을 필자가 실측한 것이다. 필자는 레이던 대학 소장본도 2016년 

7월 실사한 바가 있는데, 레이던 대학 소장본 실사는 레이던 대학 왈라번(Boudewijn 

Walraven) 교수님과 레이던 대학 도서관 일본 연구 사서․한국학 사서 나디아 크레프트

(Nadia M. Kreeft MA)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기에 이 사실을 적어 

감사한다.

뺷類合뺸 등을 합책한 1852년 판 뺷NIPPON뺸이 가로 28.5㎝, 세로 38㎝로 이와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고영근(1989), 11 참조).

 5) 유합 등 전사 부분에는 쪽 번호가 붙어 있다. 홀수 쪽에는 우상귀에, 짝수 쪽에는 좌상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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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자) + 간지(1장 2면) + 부록(APPENDIX)[8면, 쪽 번호 1-8, 455자(또는 

단어나 구),6) 참고 문헌7) + A. 시조(조선가) 1수8) + B. 한시 1(天地之間海爲

大……) 9) + C. 한시 2(三國旣會此房中……)] + 독역 유합(LUIHŎ)(20면)’으로 

되어 있다.10)

이 중 뒤쪽에 붙은 독일어 번역 부분만 활판 인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붙어 있다.

 6) 한자 낱자 또는 단어나 구에 연번 ‘1∼455’를 붙여 놓았다(자번이 없는 것도 있음). “1. 天 

하놀 / 텬 / テソ / アマ(부록 1)”처럼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오른쪽으로는 한글 새김과 음이, 

왼쪽으로는 일본어 훈과 음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붙어 있다. “2. 地 / 당∘ / 디 / チ /

ツチ(부록 1)”, “7. 月 /  / 월∘얼 / ゲツ / グハツ / ツキ(부록 1)”처럼 새김이나 한자음, 

일본어 훈이나 음이 둘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이때에 복수 새김(훈)이나 한자음은 상하로 

권점(∘)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고, 일본 훈과 음의 경우는 좌우로 나란히 권점 없이 배열하고 

있다. “32. 日月入 /  지 다 / 일월입 / ニチ　ゲツ　シフ / ジツ　クハツ　ニフ / ジツ　ゲツ　

ノイリ(부록 1)”처럼 한자 낱자가 아닌 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38. 阿蘭陀 / 아난다 / アラ

ソタ(부록 1)”처럼 새김이 달리지 않은 것도 있다(<사진 6>, <사진 7>을 참조하길 바람).

부록에 실린 일본어 훈과 음은 19세기 일본어 학습 자료 및 일본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7) Ⅰ. 東國通鑑, Ⅱ. 朝鮮物語, Ⅲ. 三國通覽圖記, Ⅳ. 朝鮮太平記, Ⅴ. 千字文, Ⅵ. 倭語類解

目錄 등 6권이 적혀 있다(<사진 7>을 참조하길 바람).

 8) A. 朝鮮歌 셰샹의 얄문 거시 거모밧긔 다시 업 제 밋 줄 내야 만경 그믈 마자 놋고 

곳 보고 읏 나븨 잡으랴고 [원문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음.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

가 띄어 씀.] (<사진 7>을 참조하길 바람).

 9) “天(텬 하)地(디 당)之(지 갈)間(간 이)海( 바다)爲(위 )大(대 클)…….” 특대자로 

쓴 한자 좌우로 새김과 음이 붙어 있다(<사진 8>을 참조하길 바람).

이는 고영근(1989) 55쪽에 보이는 모본, 곧 원래 朝鮮全羅道 金致潤이 쓴 것을 다시 필사한 

것이다(고영근(1989), 11 참조). “三國旣會此房中……”(朝鮮國全羅道康津許士瞻書 됴션

국젼나도깅[강]진허쳠셔)와 같은 필체이다.

10) 독일어 번역 부분은 2단 편집으로 되어 있는데, 매 단이 조선 한자음의 음역, 의미의 독역, 

새김의 음역 순으로 되어 있다. 한자음 앞 구별 시작 부분에 유합 자순 번호를 붙여 구분하

고 있다. 매 상단 첫 글자에도 번호를 붙이고 있는데, 344, 511번에는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번호는 100단위, 1000단위의 경우에는 상단 시작 부위만 온전히 표기하고, 그 아래에

는 10단위까지만 표기하고 있다(단 새로 다음 100단위로 변하면 온전히 적음.). 24자마다 

한문 문장 시작은 한자음 모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4자 1구의 구 시작은 첫 글자만 대문자

로 표기하여 구별하고 있다. 새김의 독역은 둘 이상 달기도 한다. 한국어 새김은 사체로 

새김을 음역하는데, 둘 이상 달기도 한다. 군데군데 각주를 달고, 같은 뜻, 같은 음인 경우에

는 중괄호로 묶기도 한다. 독역 유합 ‘LUIHŎ’는 19세기 독일어 어휘 자료 및 독일어 어휘사 

자료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독역 부분의 자세한 고찰은 별고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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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유합․부록 등 원문을 전사한 앞부분은 석인 평판 인쇄이다.11) 유합․부록 

등을 석인 평판 인쇄한 것은 한글, 한자, 가나가 들어 간 원문을 전사한 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간행자가 한글, 한자, 가나 문자의 자형을 최대한 모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한글, 한자, 

가나 문자를 활판 인쇄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인 간행을 위한 정서는 지볼트의 중국인 비서 郭成章(Ko Tsching 

Dschang)이 한 것이다.12)

표제는 “合類[類合]13) / LUI HŎ, / sive / VOCABULARIUM SINENSE 

IN KÔRAЇANUM CONVERSUM ; / Opus Sinicum origine in peninsula 

Kôraï impressum”으로 한자 ‘類合’과 이의 중국어 발음 ‘LUIHŎ’를 대자로 쓰고 

그 아래에 ‘類合’의 의미를 라틴어로 풀어 좀 작은 글자로 적어 놓았다.14)

앞표지 안쪽에 “The Benjamin Smith Lyman Collection / 曼來 / Given as a 

Memorial / to Forbes Library / Northampton, Mass. / by His Heirs”라는 장서

표가 붙어 있다.15) 표지 안쪽에 “FORBES LIBRARY NOTRTHAMPTON, 

M A S S .”, “N O R T HA M PT O N ” 등 문양이 있다.16) 표제지에는 “F O R B E S 

LIBRARY / NORTHAMPTON / M A SSA CHUSETTS”라고 천공되어 있

11) <사진 3>에 보이는 것처럼 표제지에 “EX OFFICINA LITHOGRAPHICA EDITORIS”

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이 석인판임을 방증해 준다. 

이 책의 표제지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에 도움을 주신 전남대학교 철학과 이강서 

교수님께 감사한다.

12) 고영근(1989), 26.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13) <사진 3>에 보이는 것처럼 한자 ‘類合’은 ‘合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 놓았다. 

이는 한중일의 글자 쓰기법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類’자의 한자 자체가 일반적으

로 쓰는 ‘米犬頁’이 아닌 ‘米女頁’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 ]’ 안의 글자는 필자가 

교정한 것이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14) 사선 표시(/)는 행 바꿈을 표시한 것이다.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15) <사진 2>를 참조하길 바람. 전서체 도장 형식으로 된 ‘曼來 ’은 소장자인 Lyman의 중국어 

표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은 것이다.

사선 표시(/)는 행 바꿈을 표시한 것이다.

16) 앞표지 안쪽의 문양 종이로 볼 때에 포브스 도서관(Forbes Library)이 이 책을 수장한 

후에 다시 장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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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7) 왼쪽 상단에 연필로 “Benj. Smith Lyman / 29 Nov. 1874 Yedo.”라고 

적혀 있으며,18) 현 소장처인 국립국어원 장서인과 등록 일부인(“2007. 1. 30”)

이 찍혀 있다.19) ‘유합’ 원문 전사 첫 장에 “Nov. 30, 1921-G_L”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20) 뒤표지 안쪽에 붉은 색으로 “Y67//Sɪ V.4”라고 필사한 종이가 붙어 

있다.21)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국립국어원 소장 뺷類合 LUIHŎ뺸는 원소장자 

라이먼(Benjamin Smith Lyman, 1835-1920)이 1874년 11월 29일 일본 에도(동

경)에서 입수한 것으로 라이먼 사후에 라이먼의 상속인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

프턴 포브스 도서관에 기증(1921년 11월 30일 수장 또는 등록)한 라이먼 소장품

의 하나였다가,22) 현재 국립국어원이 이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 뺷類合 LUIHŎ뺸의 모본 ‘뺷類合뺸’은 1832년 러시아 제국 정부의 명령으로 

Kiatcha 지방을 여행한 Schilling-Candat 남작이 북경 선교사회 관구장인 

Hyacinth 신부에게서 얻은 것을 지볼트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그동안 

지볼트가 간행한 뺷類合 LUIHŎ뺸는 1852년판 뺷NIPPON뺸에 실린 것은 실물이 

알려져 왔으나, 그 이전 간본은 실물의 모습이 드러난 바가 없었다. 지볼트가 

1838년 간행한 뺷類合 LUIHŎ뺸는 1852년판 뺷NIPPON뺸에 합책으로 실린 이전의 

분책본 ‘뺷類合 LUIHŎ뺸’의 실물이 드러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24) 또 서구에서 

17)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같은 천공이 독역 부분의 1181번 하단부에도 있다.

18)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이는 원소장자가 입수 당시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사선 표시(/)는 행 바꿈을 표시한 것이다.

19) <사진 3>을 참조하길 바람.

본문 맨 마지막 쪽에 국립국어원 장서인이 하나 더 찍혀 있다.

20) 이는 도서 등록 날짜로 보인다.

21) 이는 책의 겉표지 책등의 흰색 글씨 내용과 일치하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 소장처인 

포브스 도서관의 도서 분류 기호로 보인다.

22) 라이먼의 행적에 대해서는 <http://www.mtholyoke.edu/~sdomier/lyman.html>, 

<https://en.wikipedia.org/wiki/Benjamin_Smith_Lyman> 등을 참고하였음.

23) Hyacinth 신부는 해당 책자를 북경의 조선 사절로부터 얻은 것이다[고영근(1989), 26].

24) 1838년 간행본은 그동안 간행 사실만 알려지다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2006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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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서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다.25)

3.  뺷類合 LUIHŎ뺸의 정서․ 표기 면의 특징

이 장에서는 지볼트 간행 뺷類合 LUIHŎ뺸의 정서와 표기면의 특징을 살펴보도

록 한다.

지볼트간본 뺷類合뺸은 1512자본으로 1면 10行이며, 1行 16자, 총 10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26)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오른편에 한자 새김을, 한자 왼편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27)

그런데 몇몇 한자의 경우에 새김을 달지 않은 것도 있다.28)  

 10.29) 拾 십(지유 1)30)  11. 百 (지유 1)

 12. 千 쳔(지유 1)  13. 萬 만(지유 1) 

 14. 億 억(지유 1) 329. 鳳 봉(지유 3) 

330. 鸞 난(지유 3)

새김을 달지 않은 것은 위에 보인 첫 5자처럼 새김과 음이 같은 경우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대개 연달아 나오는 두 한자의 새김이 같은 경우이다.31) 이처럼 연달

“조선일보”를 통하여 비로소 실물이 알려졌다.

25) 2006년 4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고영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길 바람.

26) 유합의 한자 수는 대개 1512자본이다. 무신간판본 뺷類合뺸은 여느 판본보다 6자를 추가한 

1518자이며, 호은재장판본 뺷類合뺸은 무신간판본 뺷類合뺸보다도 36자를 추가한 1554자이다

[안병희, “해제,” 뺷新增類合뺸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2), 234. ; 이석구, “유합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3-7 등을 참조하길 

바람].

27) <사진 4>, <사진 5>를 참조하길 바람.

28) <사진 4>, <사진 5>를 참조하길 바람.

29) 숫자는 유합 자순의 연번이다. 지볼트간본 뺷類合 LUIHŎ뺸에는 줄마다 맨 윗 자와 매 면 

마지막 자에 자번을 붙여 놓았다. 뺷類合 LUIHŎ뺸에는 한 면에 160자가 실려 있어서 면수만 

표시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찾아보기 쉽도록 연번을 함께 표기한다.

30) 출전 표시 ‘(지유 1)’은 ‘지볼트판본 뺷類合 LUIHŎ뺸 1쪽’을 의미함.

31) 위 보기 ‘鳳’자와 ‘鸞’자는 새김이 ‘328. 新’자의 새김 ‘새’와 음이 같아서 달지 않은 것으로 



書誌學硏究 第68輯(2016. 12)

- 18 2  -

아 나오는 새김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 <표 1> 보기처럼 대개 새김을 한 번만 

달거나 ‘同’자로 표기하고 있다.32)

① ② ③

111. 벽霹벽

       ｜

112. 력靂력

(지유 1)

무
113. 훙虹 

지
       ｜ 

114. 예霓게

(지유 1)

125. 셰歲

126. 년年同

(지유 1)

④ ⑤ ⑥

191. 표 縹 아

       ｜ 득

192. 묘 緲 

(지유 2)

205. 셔薯

       ｜ 마

206. 여 籅

(지유 2)

493. 븡朋벗

       ｜

494. 우友 

(지유 4)

<표 1> 같은 새김 표기 방식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111. 霹 [벽력] 벽(지유 1)  112. 靂 [벽력] 력(지유 1)

117. 氣 [긔운] 긔(지유 1)  118. 候 [긔운] 후(지유 1) 

209. 牡 [모란] 모(지유 2)  210. 丹 [모란] 단(지유 2)

211. 芍 [자약] 쟈(지유 2)  212. 藥 [자약] 약(지유 2)

213. 薔 [쟝미] 쟝(지유 2)  214. 薇 [쟝미] 미(지유 2)

215. 躑 [쳑쵹] 쳑(지유 2)  216. 躅 [쳑쵹] 쵹(지유 2)

217. 芭 [파쵸] 파(지유 2)  218. 蕉 [파쵸] 쵸(지유 2)

219. 菖 [챵포] 챵(지유 2)  220. 蒲 [챵포] 모[포](지유 2)

257. 梧 [머귀] 오(지유 2)  258. 桐 [머귀] 동(지유 2)

259. 楊 [버들] 양(지유 2)  260. 柳 [버들] 류(지유 2)

…… 

보인다.

32) 연이어 같은 새김이 나오는 경우이지만 그대로 반복하여 적는 경우도 있다[53. 星 별 셩(지

유 1) 54. 辰 별 진(지유 1)……]. 

<사진 4>, <사진 5>를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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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13. 虹 [무지게] 훙(지유 1)  114. 霓 [무지게] 예(지유 1)

③  125. 歲  셰(지유 1)  126. 年 同[] 년(지유 1)

147. 溪 시내 계(지유 2)  148. 澗 同[시내] 간(지유 2)

149. 峯 뫼부리 봉(지유 2)  150. 巒 同[뫼부리] 만(지유 2)

151. 丘 언덕 구(지유 2)  152. 岸 同[언덕] 안(지유 2)

157. 洞 [골] 동(지유 2)  158. 谷 同[골] 곡(지유 2)

159. 池 못 지(지유 2)  160. 淵 同[못] 연(지유 2)

161. 郊 들 교(지유 2)  162. 野 同[들] 야(지유 2)

167. 畦 이랑 규(지유 2)  168. 畝 同[이랑] 묘(지유 2)

179. 江 물 강(지유 2)  180. 湖 同[물] 호(지유 2)

181. 汀 물 뎡(지유 2)  182. 洲 同[물] 쥬(지유 2) 

183. 渚 물 져(지유 2)

……

④  191. 縹 [아득] 표(지유 2)  192. 緲 [아득] 묘(지유 2) 

207. 苜 [게유목] 목(지유 2)  208. 蓿 [게유목] 슉(지유 2)

387. 猿 [나비] 원(지유 3)  388. 猴 [나비] 후(지유 3)

447. 蜻 [자리] 쳥(지유 3)  448. 蜓 [자리] 뎡(지유 3)

⑤  205. 薯 [마] 셔(지유 2)  206. 籅 [마] 여(지유 2)

⑥  493. 朋 벗 븡(지유 4)  494. 友 [벗] 우(지유 4)

 631. 身 몸 신(지유 5)  632. 體 [몸] 톄(지유 5)

 691. 琵 비파 비(지유 5)  692. 琶 [비파] 파(지유 5)

 705. 文 글월 문(지유 5)  706. 書 [글월] 셔(지유 5)

 745. 脂 기름 지(지유 5)  746. 膏 [기름] 고(지유 5) 

 937. 奢 샤치 샤(지유 6)  938. 侈 [샤치] 치(지유 6)

1037. 沐 목욕 목(지유 7) 1038. 浴 [목욕] 욕(지유 7)

1085. 忍 믈 안(지유 7) 1086. 耐 [믈] (지유 7)

1089. 嘗 맛볼 샹(지유 7) 1090. 試 [맛볼] 시(지유 7)

1105. 歡 즐길 환(지유 8) 1106. 娛 [즐길] 오(지유 8)

……

한자 사이에 합부선을 그은 것이 보인다. 위 ①, ②, ④, ⑤, ⑥에 나오는 보기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이 합부선은 여느 뺷類合뺸에는 원래 없던 것인데, 뺷類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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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HŎ뺸 원문에 독특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은 것으로 보인다.33) 

뺷類合 LUIHŎ뺸에는 오류가 적지 않다.34) ‘’자에서 ‘ㆍ’가 빠진 것(1273. 窮 

궁ㅎ
ㄹ [] 궁(지유 9), 1312. 引 인도ㅎ

ㄹ [] 인(지유 9), 1362. 靈 령ㅎ
ㄹ [] 령(지유 

9))을 비롯하여 오류가 적지 않다. 먼저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陸 여 [륙](지유 1)   80. 昨 어제  [작](지유 1)

 287. 多 만 ㅎ
 [] 다(지유 2)   291. 稷 괴[피] [직](지유 2)

 633. 廳 마 [로] 령[텽](지유 5)  1132. 衛 호워[위] 위(지유 8)

1144. 躍  [약](지유 8) 1214. 恨 [] (지유 8)

1258. 彩 쇠[] (지유 8) 

뺷類合 LUIHŎ뺸에 보이는 다음 오기는 모본의 오기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613. 臀 볼가[기] 둔(지유 4)35)  988. 吸 숨드릴 홉[흡](지유 7)36)

33) 다른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합부선을 긋지 않은 것도 있다. 

34) 고영근 교수는 “모본이 지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기도 하고, 중국인 郭成章이 한글을 몰라 

잘못 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영근(1989), 28.] 하지만 고영근(1989), 28에서 지적한 

“初 19 처업[엄] 초(지유 1)”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모본 자체가 ‘업’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야동신판 뺷類合뺸에도 “初 처업[엄]초(冶類 1 앞)”처럼 

나와 있다.

35) 대비를 위하여 타 판본의 한자․새김․한자음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臀 볼가[기]둔(冶類 9 뒤)  臀 볼기둔(乎類·戊類 11 앞, 武類·滙類 9 뒤)

  臀 믿둔(七類·靈類·松類 13 뒤)  臀 믿^둔(仙類 13 뒤)

보기에서 ‘ ' ’, ‘ ^ ’는 판각이나 인쇄 불량, 마멸의 경우에 글자를 바로 잡은 부분에 붙인 

부호이다. 한글 글자꼴을 아는 이가 다른 글자꼴과 혼동하여 잘못 판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비교적 객관적)에는 ‘ ' ’를, 다른 글자꼴로도 볼 수 있는 경우(비교적 주관적)에는 

‘ ^ ’를 해당 글자의 오른쪽 어깨에 표기한다. 이 ‘ ' ’, ‘ ^ ’는 미루어 짐작한 것이므로, 보는 

이에 따라 ‘ ' ’, ‘ ^ ’이 넘나들 수 있을 것이다. ‘□’는 인쇄가 불량하거나 마멸하여 잘 안 

보이는 글자에, ‘■’는 인쇄 시나 후에 덧칠 등의 사유로 잘 안 보이는 글자에 붙인 부호이다

[손희하, “새김 어휘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1), 196 일러두기를 

참조하길 바람].

출전에서 ‘七類’는 ‘칠장사장판본 뺷類合뺸’, ‘仙類’는 ‘선암사신간본 뺷類合뺸’, ‘靈類’는 ‘영장

사서각본 뺷類合뺸’, ‘松類’는 ‘송광사개간본 뺷類合뺸’, ‘乎類’는 ‘호은재장판본 뺷類合뺸’, ‘冶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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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醒  셩(지유 7)37) 1029. 賫 가질 졕(지유 7)38)

1073. 思 각 (지유 7)39) 1127. 薦 쳔거 젼(지유 8)40)

1132. 衛 호워[위] 위(지유 8)41) 1327. 收 거믈 슈(지유 9)42)

1330. 折 글 졀(지유 9)43) 1443. 稀 드믈 회[희](지유 10)44)

위에 든 예들은 뺷類合 LUIHŎ뺸과 야동신판본 뺷類合뺸만 오자가 일치한다. 이

는 ‘야동신판 뺷類合뺸’, ‘武類’는 ‘무교신간 뺷類合뺸’, ‘戊類’는 ‘무신간판본 뺷類合뺸’, ‘滙類’는 

‘회동서관본 뺷類合뺸’의 약칭이다. 이하 동일함.

36) 吸 숨드릴홉[흡](冶類 14 뒤) 吸 숨드릴흡(武類·滙類 14 뒤)

吸 급(七類·松類 21 뒤) 吸 흡(乎類·戊類 17 뒤)

吸 드리咅[흡](靈類 21 뒤)

37) 醒 셩(冶類 15 앞) 醒 셩(七類 22 앞, 乎類·戊類 17 뒤, 武類·滙類 15 앞) 

醒 셩'(靈類 22 앞) 醒 싱^[셩](仙類 22 앞)  

醒 ^셩(松類 22 앞)

38) 賫 가질졕(冶類 15 앞) 賫 가질졔(七類 22 앞, 武類·滙類 15 앞)

賫 가'질'□(仙類 22 앞) 賫 가'질^제(松類 22 앞)

賫 가질지(乎類 18 앞) 賫 가^질셔(戊類 18 앞)

賫 화가질□(靈類 22 앞)

39) 思 각(冶類 15 뒤) 思 싱각(仙類 23 앞)

思 각(松類 23 앞) 思 각(乎類 18 뒤, 武類·滙類 15 뒤)

思 ■(戊類 18 뒤) 思 랑^(靈類 23 앞)

40) 薦 쳔거젼(冶類 16 뒤) 薦 쳔거쳔(武類·滙類 16 뒤, 乎類·戊類 19 뒤)

薦 기[거]쳔^〃[쳔](七類 24 앞) 薦 거쳔'쳔(仙類 24 앞)

薦 기[거]쳔쳔'(松類 24 앞) 薦 올니ㄹ[닐]친(靈類 24 앞)

41) 衛 호워[위]위(冶類 16 뒤) 衛 호위위(武類·滙類 16 뒤)

衛 시위'〃[위](七類 24 뒤) 衛 시^위위(仙類 24 뒤)

衛 시위위(靈類·松類 24 뒤) 衛 모실위^(乎類 19 뒤)

衛 모실위(戊類 19 뒤)

42) 收 거믈슈(冶類 19 뒤) 收 거둘슈(松類 28 뒤, 武類·滙類 19 뒤)

冫丨攵  기[거]둘슈(戊類 23 앞)  冫丨攵  기둘슈(乎類 23 앞) 

收 거두을슈(靈類 28 뒤)

43) 折 글졀(冶類 19 뒤) 折 졀(武類·滙類 19 뒤)

折 것□졀(七類 28 뒤) 折 깃^글'질(靈類 28 뒤)

折 것글'졀(松類 28 뒤) 折 깃글졀(乎類 23 앞)

折 것글졀(戊類 23 앞)

44) 稀 드믈회[희](冶類 21 앞) 稀 드^믈희(七類 31 앞)

稀 드^믈'히[희](靈類 31 앞) 稀 드^믈^회^[희](松類 31 앞)

稀 コ
ㅡ [드]몰^희(乎類 25 앞) 稀 드믈희(武類·滙類 21 앞, 戊類 25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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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판본 사이의 일치는 한글의 오자뿐만 아니라 한자 자형에서도 드러난다.45) 

주요한 보기를 몇 들면 유합 21번째 한자는 뺷類合 LUIHŎ뺸․야동신판본․무교

신간본․회동서관본 뺷類合뺸에는 ‘籌’자로 나오는데,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

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호은재장판본․무신간판본 뺷類合뺸에는 ‘筭’

자로 나온다. 101번째 한자는 뺷類合 LUIHŎ뺸․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회동

서관본 뺷類合뺸에는 ‘冰’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

광사개간본․호은재장판본․무신간판본 뺷類合뺸에는 ‘氷’자로 나온다. 128번째 

한자는 뺷類合 LUIHŎ뺸․호은재장판본․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무신간판본․

회동서관본 뺷類合뺸에는 ‘曆’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

송광사개간본 뺷類合뺸 들에는 ‘歷’자로 나온다. 667번째 한자는 뺷類合 LUIHŎ뺸․

호은재장판본․야동신판본․무교신간본․무신간판본․회동서관본 뺷類合뺸에는 

‘碓’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각본․송광사개간본 뺷類合뺸
에는 ‘砧’자로 나온다. 860번째 한자는 뺷類合 LUIHŎ뺸․야동신판본․무교신간

본․회동서관본 뺷類合뺸에는 ‘衾’자로, 칠장사장판본․선암사신간본․영장사서

각본․송광사개간본․호은재장판본․무신간판본 뺷類合뺸에는 ‘襟’자로 나온다.

이들 한글 새김과 한자의 일치, 특히 오자의 일치를 살펴볼 때에 지볼트 간행 

뺷類合 LUIHŎ뺸의 모본은 야동신판본계 뺷類合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뺷類合 LUIHŎ뺸에는 다음과 같이 군데군데 ‘ㆁ’(옛이응)을 쓰고 있으나, 이는 

‘ㅇ’과 다르지 않다.46)

142. 映 비쵤 [영](지유 1) 262. 用  [용](지유 2) 

299. 稅 [공] 셰(지유 2) 569. 奴 [죵] 노(지유 4)

45) 오자 등 오류나 한자의 이동을 통한 뺷類合뺸 판본의 계통에 대한 정밀한 본격적인 논의는 

별고로 미룬다.

46) 이는 모본의 글꼴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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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 론

이 연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연구 자료로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자료인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 1796-1866) 간행 뺷類合 LUIHŎ뺸를 

학계에 널리 소개하고, 이 문헌의 서지와 이 문헌에 나타난 정서․표기 모습 등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볼트 간행 뺷類合 LUIHŎ뺸는 

독일 출신 네덜란드 의사인 지볼트가 1838년 네덜란드 레이던(Leiden)에서 출간

한 뺷類合 LUIHŎ뺸의 초판본이다. 이 문헌은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국어원이 유일

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레이던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다. 고찰 대상인 

국립국어원 소장본은 원소장자 라이먼(Benjamin Smith Lyman, 1835-1920)이 

1874년 11월 29일 일본 에도(동경)에서 입수한 것으로 라이먼 사후에 라이먼의 

상속인이 미국 매사추세츠 노샘프턴 포브스 도서관(Forbes Library)에 기증

(1921년 11월 30일 등록)한 라이먼 소장품의 하나였다가, 2017년 이래 국립국어

원이 이를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감색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크기는 표지는 가로 29.65㎝, 세로 37.35㎝이고, 

속지는 가로 29㎝, 세로 36.75㎝이다. 분량은 42쪽이다. 종이가 좀 산화하고 아래 

부분에 약간 물기를 먹었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책의 구성은 ‘표제지 + 간지(1장 2면) + 유합 원문 전사(10면, 쪽 번호 1-10, 

1512자) + 간지(1장 2면) + 부록(APPENDIX)[8면, 쪽 번호 1-8, 455자(또는 

단어나 구), 참고 문헌 + A. 시조(조선가) 1수 + B. 한시 1(天地之間海爲大……) 

+ C. 한시 2(三國旣會此房中……)] + 독역 유합(LUIHŎ)(20면)’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유합․부록 등은 석인 평판 인쇄이고, 독일어 번역 부분은 활판 인쇄이다. 

한글, 한자, 가나가 들어 간 원문을 전사한 부분인 유합․부록 등을 석인 평판 

인쇄한 것은 간행자가 한글, 한자, 가나 문자의 자형을 최대한 모본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당시 네덜란드에는 한글, 한자, 가나 

문자를 활판 인쇄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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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간행을 위한 정서는 지볼트의 중국인 비서 郭成章(Ko Tsching Dschang)

이 한 것인데, 오류가 적지 않다. 유합 원문 전사 부분 오류 중에는 모본의 오기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 이들은 오자나 한자 자형에서 야동신

판본 뺷類合뺸과만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뺷類合 LUIHŎ뺸의 모본이 야동신판본계 

뺷類合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뺷類合 LUIHŎ뺸의 ‘유합’은 1512자본으로 1면 10行이며, 1行 16자, 총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느 조선 간행 뺷類合뺸과는 달리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 오른편에 

한자 새김을, 한자 왼편에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몇몇 한자는 새김을 달지 않은 

것도 있으며, 연달아 나오는 두 한자의 새김이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새김을 한 

번만 달거나 ‘同’자로 표기하고 있다. 

뺷類合 LUIHŎ뺸의 ‘유합’에는 군데군데 ‘ㆁ’(옛이응)을 쓰고 있으나, 이는 ‘ㅇ’과 

다르지 않다. 합부선은 연이어진 한자가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그은 것으로 보인다.

뺷類合 LUIHŎ뺸는 당시 조선의 ‘유합’을 외국인이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에게는 

19세기 초 한국어 학습 자료요, 한자 학습 자료이며, 우리에게는 한자 새김(훈)과 

한자음, 국어 어휘 등 당시 국어 양상을 살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족한 

국어사 자료를 보충해 주는 구실을 할 것이며, 국어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뺷類合 LUIHŎ뺸에는 

오자가 적잖은데, 모본과 대조 고찰하여 오자를 살피면 간행 당시 외국인의 한글 

글꼴의 인식성과 정서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오자를 통하여 한글 글꼴 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오독하게 되는 글꼴의 잘못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볼트가 1838년 간행한 뺷類合 LUIHŎ뺸는 1852년판 뺷NIPPON뺸에 실린 합책 

이전의 분책본 ‘뺷類合 LUIHŎ뺸’의 실물이 드러났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또 

서구에서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한 우리나라 서적이라는 점에 가치가 있으며, 

부록에 실린 독역 ‘LUIHŎ’은 19세기 독일어 어휘자료 및 독일어 어휘사 자료로, 

일본어 훈과 음 등은 19세기 일본어 학습 자료 및 일본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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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뺷類合 LUIHŎ뺸 서영

<사진 1>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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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앞표지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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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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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유합 원문 전사 첫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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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유합 원문 전사 마지막 면



書誌學硏究 第68輯(2016. 12)

- 19 6  -

<사진 6> 부록(APPENDIX) 첫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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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참고 문헌 ‧ 시조(조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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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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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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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독역 유합(LUIHŎ) 첫 면


